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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의경  

1. 덕행품(德行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느니라.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중에 계시여 큰 비

구 대중(大衆) 1만2천과 함께 계셨으며, 보살마가살

(菩薩摩訶薩) 8만인과 천(天) 룡(龍) 야차(夜叉) 건달

파(乾闥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

(緊那羅) 마후라가(摩睺羅伽)와 모든 비구(比丘) 비

구니(比丘尼) 우파새(優婆塞) 우파이(優婆夷)도 함께

하였으니, 대전륜왕(大轉輪王) 소전륜왕(小轉輪王) 

금륜(金輪) 은륜(銀輪)의 모든 륜왕(輪王)등과 국왕

(國王) 왕자(王子) 국신(國臣) 국민(國民) 국사(國士) 

녀인(女人) 대장자(大長者)와 그의 각각 권속 백천만

의 수가 스스로 위요(圍遶)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고 백천번을 돌며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 가지가지로 공양을 마치고 

물러서 한쪽에 앉자 있었느니라.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법왕자 대위덕장법왕자 



무우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약왕

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타라니자재왕보

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

살 대향살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희세보살 사자분

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예력보살 사자위맹복보살 장

엄보살 대장엄보살 등이니, 이와 같은 보살마가살 8

만 인이 함께하셨다. 

이 모든 보살은 다 법신대사(法身大士)이니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을 성

취하였느니라. 그 마음이 선적(禪寂)하고 항상 삼매

(三昧)에 있어 편안하고 담박(澹泊)해서 무위무욕(無

爲無欲)함이라.  전도(顚倒)되는 어지러운 생각이 다

시 들지 못하며 고요하고도 맑고 뜻이 심오해서 항

상 넓고 편안함이라. 

억백천 겁을 지키되 동(動)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법문(法門)이 모두 앞에 나타나 있음이라.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하고 성(性)과 상(相)의 진실을 

밝히어 분별하되 있고 없음과 길고 짧음을 밝게 나



타내시니라. 

또는 모든 근(根)과 성(性)과 욕(欲)을 잘 알며, 타라

니(陀羅尼)와 걸림이 없는 변재(辯才)로써 모든 부처

님의 법륜 전하심을 순히 좇아 능히 전함이라.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리어 욕망의 먼지를 씻어 

주며, 녈반(涅槃)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을 부채질

하여 세상의 괴로운 열풍(熱風)을 제(除)하고 청정한 

법에 이르도록 하신다. 

다음에는 심히 깊은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법을 내

려 무병(無明) 로(老) 병(病) 사(死) 등의 맹렬히타는  

고(苦)의 모임(聚)을 해의 광명으로 씻고, 이에 크고

도 넓은 위없는 대승(大乘)을 기울여 중생이 가진 

모든 선근을 윤택하게 적시고 선(善)의 종자(種子)를 

뿌려 공덕(功德)의 밭에 두루 펴서 널리 일체로 하

여금 보제(菩提)의 싹을 트게하신다.  지혜(智慧)는 

일월(日月)이요, 방편(方便)은 시절(時節)이라.  대승

의 사업을 북돋아 더하고 길러 중생으로 하여금 아

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속히 이룩

하여 항상 쾌락에 머무르게 하며, 미묘한 진실과 한



량없는 대비(大悲)로 괴로운 중생을 구원하신다. 

이는 모든 중생들의 크고도 좋은 복전(福田)이라. 

이는 모든 중생들의 청하지 않은 스승이며, 이는 모

든 중생들의 안온하고도 즐거운 처소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다. 

곳곳마다 중생들을 위하는 크고 어진 도사(導師)가 

되며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라.  능히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는  눈이 되고, 귀머거리, 코머거리, 벙어리에

게는 귀가 되고, 코가 되고, 혀가 되며, 모든 근(根)

이 허물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구족(具足)하게 하며, 

전도(顚倒)되어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어지러울지라

도 크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리라.  배의 스승

이며 큰 배의 스승(大船師)이시라.  모든 중생들을 

싣고 생사의 물결을 건너게 하여 녈반(涅槃)의 언덕

에 둠이라. 

의왕(醫王)이며, 대의왕(大醫王)이시라.  병(病)의 상

(相)을 분별하고 약(藥)의 성품을 밝게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중생들로 하여금 약을 먹게함이라. 

조어(調御)시며 큰 조어(大調御)이시라.  모든 것에 



방일(放逸)된 행이 없음이라.  코끼리나 말의 스승이 

능히 길들여, 길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과 같으

며, 사자의 용맹한 위엄이 모든 짐승들을 조복시켜

서 꺽이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음이라.  

보살의 모든 파라밀(波羅蜜)에 유희(遊戱)하고 여래

의 경지에서 견고하여 동(動)하지 아니하며, 원력(願

力)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

여 오래지 않아서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

三菩提)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이 모든 보살마가살

(菩薩摩訶薩)은 다 이와 같은 불사의(不思議)의 덕

(德)이 있느니라. 

그 비구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리불, 신통 목건련, 

혜명 수보제(須菩提), 마가(摩訶) 가전연, 미다라니의 

아들 부루나, 아야교진여, 천안(天眼) 아나률, 지률

(持律) 우파리, 시자(侍者) 아난, 부처님의 아들 라운, 

우파난타, 리파다, 겁빈다, 박구라, 아주타, 사가타, 

두타(頭陀) 대가섭, 우루빈라 가섭, 가야가섭, 나제

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2천 인은 다 아라한(阿

羅漢)으로서 모든 루(漏)를 다 하여 다시 착(著)이나 



얽힘이 없는 진정한 해탈(解脫)이라.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이 대중(大衆)이 자리에 앉자 

각각 뜻의 정함이 있음을 두루 살피고, 대중 가운데

의 8만의 보살마가살과 함께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

처님 앞으로 와서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

고 백천번을 돌며 하늘의 꽃을 흩고 하늘의 향을 피

우고,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이며 하늘의 값

이 없는 보배구슬이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내려오되 

4면에서 구름같이 모여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천

주(天廚)의 하늘 그릇에다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채워 넘치게 하니라.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배부르고 족함이라.  

하늘 깃대에 하늘 깃발을 날리고 하늘의 헌개(軒蓋)

와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두고 하늘의 기악을 

지어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곧 앞에 나아가 

무릎을 굻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같은 소리로 함께 

게송(偈頌)으로 찬탄하여 말하되,  

크신이여, 크게 깨달으신 대성주(大聖主)시여, 

더러움도 없고 물 들음도 없고 집착하는 바도 없음



이라.   

하늘이나 사람이나, 코끼리나 말을 길들여 거느리시

는 스승이시여, 

도덕(道德)의 바람과 향기가 일체를 감돌며,  

지혜는 밝고 정(情)은 맑고 생각은 고요하여 뜻도 

멸(滅)하고 식(識)도 없고 마음 또한 적멸(寂滅)하니, 

꿈 같은 망상의 생각을 영원히 끊어 다시 모든 대음

입계(大陰入界)가 없음이라. 

그 몸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因)도 아니고 연(緣)도 아니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며,  

모나지도 안고 둥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아니하고 숨지도 하니하고,  

생(生)하지도 멸(滅)하지도 아니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며,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함도 고요함도 아니며,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위태롭지도 아니하고,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얻지도 잃지도 아니하며,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떠나가지도 오지도 아니하고,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빨갛지도 희지도 아니하며,  

붉은빛도 아니고 보라빛도 아니고 가지가지의 빛깔

도 아님이라.   

계(戒) 정(定) 혜(慧) 해(解) 지견(知見)에서 나며  

삼매(三昧) 륙통(六通) 도품(道品)에서  일으키고,  

자비 십력무외(十力無畏)에서 일어나며,  

중생들의 선업(善業)의 인연에서 나느니라.   

장륙신(丈六身)에 자주 금빛으로 황홀함을 보이시고,  

곧고 바르고 밝게 비치사 심히 명철하시며  

백호상(白毫相)은 둥근 달과 같으시고  

머리 위는 해와 같이 빛나시고  



머리털은 둥글게 말려있고, 

빛은 감청(紺靑)이며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음이

라. 

깨끗한 눈은 밝은 거울과 같아 위아래로 자재하시고, 

눈썹은 감청이시고 잘났고 입과 뺨은 바로 퍼지셨으

며, 

입술과 혀는 붉기가 빨간 꽃과 같으시고 

흰 이는 40개가 마치 흰 눈과 같으며 

이마는 넓고 코는 높고 길며 얼굴이 거룩하시고 

가슴에는 만(卍)자가 나타나고 사자의 가슴이라. 

손과 발이 부드럽고 힘줄이 고루 갖추시고 

손바닥은 부드러워 안팎이 잘 잡히며 

팔뚝은 길고 손가락은 가늘고  

피부는 곱고 부드럽고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으며 

복사뼈와 무릎은 잘 드러났고 음기는 말같이 감추어

지셨으며 

힘줄은 가늘고 뼈는 굳건하여  

안과 밖이 다 깨끗하여 

더럽지 않아 흐린 물이 물들지 아니하고 



티끌도 붙지 못함이라. 

이 같은 등등(等等)의 상(相)이 32이시고  

80종호(種好)가 다 같이 보기 좋으심이라. 

그러나 실(實)은 상(相)이나 상(相)이 아니므로 모양

(色)도 없음이라. 

일체의 상(相)이 있음은 눈(眼)을 초월하지 못함이요 

상(相)이 없는 상(相)으로서 상(相)이 있는 몸이요 

중생들의 신상(身相)의 상(相)도 또한 그러함이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歡喜)로 례배(禮拜)케 하

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함을 나타내어 정중함을 이룩함

이라. 

이는 스스로 높다 하는 아만을 없이하신 인연으로 

이 같은 묘한 색(色)의 몸을 성취 하심이라. 

지금 우리들 8만의 무리(衆)는 

함께 다 머리 조아려  

사(思) 상(想) 심(心) 의식(意識)을 잘 멸하신  

코끼리나 말을 길들여 거느리시고 착(著)이 없는 성

인(聖人)께 귀명(歸命)합니다. 



법색신(法色身)과 계(戒) 정(定) 혜(慧) 해 지견(解知

見)의 모임에 머리를 조아려 귀의(歸依)하나이다. 

머리를 조아려 묘한 가지 가지 상(相)에 귀의하나이

다. 

머리를 조아려 생각으로 론의하기 어려움에 귀의하

나이다. 

맑은 음성은 뢰성(雷聲)이 진동함과 같이 여덟 가지 

소리로  

미묘하고 청정해서 심히 심원합니다. 

4체(諦) 6도(六度) 12연(緣)을  

중생들의 심업(心業)에 따라서 설하심이라. 

또 들으면 마음과 생각이 열리지 않을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의 모임(生死衆)을 끊으리라. 

듣는 일이 있으면 혹은 수타원(須陀洹) 

사타(斯陀) 아나(阿那) 아라한(阿羅漢)과 

무루무위(無漏無爲)의 연각처(緣覺處)와 

무생무멸(無生無滅)의 보살지(菩薩地)를 얻으며 

혹은 한량없는 타라니(陀羅尼)와  

걸림이 없는 요설대변재(樂說大辯才)를 얻어 



심히 깊고 미묘한 게송을 연설하고  

유희(遊戱)해서 법의 청정한 못에 목욕하며 

혹은 뛰고 날아서 신족(神足)을 나타내고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이 자유로움이라. 

여래의 법륜상(法輪相)은 이와 같아 

청정하고 가이없으며 생각하기도 어려움이라. 

우리들이 다 함께 머리를 조아려  

법륜 전하실때에 귀의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맑은 음성에 귀의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12인연법 4체법(諦法) 6도(度)  

법문에 귀의(歸依)합니다. 

세존께서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劫)에 고(苦)를 

참으시고 부지런히 여러가지 덕행(德行)을 닦고 익

히시어 우리들의 사람과 천 룡(龍) 신왕(神王)을 위

해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도록 하심이라. 

능히 버리기 어려운 일체의 

재보(財寶)와 처자(妻子) 그리고 국성(國城)을 버리

시고 

법에 있어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끼신 바가 없으시며 



두목수뇌(頭目髓腦)를 다 남에게 베푸심이라.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받들어 가지되 

비록 목숨을 잃을 지라도 헐고 상(傷)하게 하지 아

니하며, 

만일 사람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해(害)를 

입히고 악한 말로써 꾸짖고 욕할지라도 끝까지 성내

지 아니하며 

겁(劫)이 지나도록 몸이 부서질지라도 게으름을 내

지 아니하고 

주야(晝夜)로 마음을 가다듬어 항상 선정에 있으며 

두루 일체의 여러 도법(道法)을 배워 지혜는 깊이 

중생들의 근기에 들어 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금 자재(自在)한 힘을 얻어서 

법에 자재하여 법왕(法王)이 되셨음이라. 

우리는 다 함께 머리를 조아려  

능히 행(行)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행(行)하심에 귀

의(歸依)합니다 

 

 



2. 설법품(說法品)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8만의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과 함께 이 게송으로 부처님

을 찬탄하여 마치고 다 함께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 8만 보살의 대중은 지금 여래

의 법(法) 가운데서 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불쌍히 생각하셔서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때를 잘 알았노라. 너

희 뜻대로 물으라. 여래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녈반

(涅槃)에 들것이니, 녈반한 후 널리 일체로 하여금 

다 의심이 없게 하라.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곧 말

하라.” 

이에 대장엄보살이 8만 보살과 함께 곧 같은 소리

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보살마가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속히 이

룩하여 얻고자 하면 마땅히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



하여야 합니까.  어떠한 법문(法門)이 능히 보살마가

살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이룩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한 법문(法門)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

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이룩하여 얻게 하

느니라.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히 아

녹다라삼막삼보제를 얻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어떠하며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선남자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의(無量義)라 하느

니라.  보살이 무량의(無量義)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지금까지 

성(性)과 상(相)이 공적(空寂)하여 큰 것도 없고 작

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

며, 머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이 두 가지

의 법(法)이 없다고 관찰(觀察)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허망하게 비뚤어지게 헤아려

서 이를 이것이라 하고 이를 저것이라 하며, 이를 

얻었다 하고 이를 잃었다 하며, 선(善)하지 못한 생

각을 일으키어 여러가지의 악업을 지어 6도를 윤회

하며, 모든 독한 괴로움을 받아서 한량없는 억겁이 

지나도 스스로 나오지 못함이라. 

보살마가살은 이와 같이 밝게 관하여 불쌍히 생각하

고 큰 자비심을 내어 곧 구해 내고자 하며 또 다시 

깊이 일체의 모든 법에 들게 함이라. 

법(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낳음

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이 

머무름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을 다르게 함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이

와 같은 법을 멸(滅)함이라. 법의 상(相)이 이와 같

아서 능히 악법(惡法)을 낳게 하며, 법의 상(相)이 

이와 같아서 능히 선법(善法)을 낳게 함이라. 

머물게 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것도 멸하게 되는 것

도 또 다시 이와 같음이라. 

보살은 이와 같이 4가지 상(相)의 처음과 끝을 관



(觀)하여 살피고 모든 것을 두루 알고 다음에 또 일

체의 모든 법은 순간순간도 머물지 않으며, 새로이 

새롭게 나고 멸함을 밝게 관(觀)하고, 또는 곧 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멸함을 관(觀)하라. 

이와 같이 관하고서, 중생들의 모든 근기와 성품과 

욕망에 들어갈지니라. 성품과 욕망이 한량이 없는 

까닭으로 설법(說法)도 한량이 없느니라. 설법이 한

량없는 까닭으로 그 뜻도 또한 한량없느니라. 

무량의(無量義)는 하나의 법에서 나며 그 하나의 법

은 곧 무상(無相)이라. 이와 같은 무상은 상(相)이 

없고 상(相)이 아니니라. 상(相)이 아니며 상(相)이 

없음을 실상(實相)이라고 하느니라. 

보살마가살이 이와 같은 진실한 상(相)에 편안히 머

물러서 일으키는 자비(慈悲)는 밝고 밝아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능히 중생에게서 진실하게 고(苦)를 없

앰이라. 고(苦)를 이미 없애고는 다시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만일 능히 이와 같은 일체의 법문

(法門) 무량의(無量義)를 닦는 사람은 반드시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어 성

취하리라. 

선남자야,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고 

존귀하여 다시 더할 바가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

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守護)하시는 바이

니, 여러 마(魔)의 무리들이 도(道)를 얻어 들어오지 

못하며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가 이를 무너

뜨리지 못하리라.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보살마가살이 만일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하고자 하면 응당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無量義經)

을 닦고 배울지니라.” 

그때 대장엄보살이 또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不可思議)요,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도 또한 불가사의하며, 법문 

해탈 (法門解脫)도 또한 불가사의(不可思議)하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모든 법(法)에 다시 

의심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迷惑)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거듭 세존께 문의

하옵니다. 

여래께서 득도(得道) 하신지 이미 40여년에 항상 중

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4가지 상(相)의 뜻과 고

(苦)의 뜻과 공(空)의 뜻과 무상(無常) 무아(無我) 무

대(無大) 무소(無小) 무생(無生) 무멸(無滅)과 일상

(一相) 무상(無相) 법성(法性) 법상(法相) 본래공적

(本來空寂)과 불래불거(不來不去) 불출(不出) 불몰

(不沒)을 연설하심이라. 

만약 들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난법(煖法) 정법(頂

法) 세제일법(世第一法)과 수타원과(須陀洹果) 사타

함과(斯陀含果) 아나함과(阿那含果) 아라한과(阿羅漢

果)와 벽지불(辟支佛)의 도(道)를 얻어 보제심(菩提

心)을 일으키어 제일지(第一地) 제이지(第二地) 제삼

지(第三地)에 올라 제십지(第十地)에 오름이라. 

지난날 설하신 모든 법의 뜻과 지금 설하시는 바와

는 어떻게 다르기에 보살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

의 무량의경을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보제

(無上菩提)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어찌 



되나이까. 오직 원하옵건데 세존이시여, 일체를 불쌍

히 여기사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이를 분별하시어 

널리 현재와 미래 세상에서 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

여금 의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대선남자야, 능히 여래에게 이와 같

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미묘한 뜻을 묻

느뇨. 마땅히 알아라. 너희는 능히 이익되는 바가 많

으리라. 인간과 하늘을 안락하게 하여 중생들의 고

(苦)를 없애니 참된 큰 자비(慈悲)라. 진실(眞實)하여 

헛되지 아니하니 이 인연(因緣)으로 반드시 속히 무

상보제(無上菩提)를 얻어 성취하리라. 또한 현세에서

나 후세에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보제

(無上菩提)를 성취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내가 일찍이 도장(道場) 보제수(菩提樹)아

래 앉아서 6년만에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

藐三菩提)를 성취하여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눈(眼)

으로 일체의 모든 법을 관(觀)하였으되 선설(宣說)하

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알았음이라.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

니하므 가지가지로 법(法)을 설(說)하되 방편(方便)

의 힘(力)으로써 하였으니, 40여년에 아직 진실(眞

實)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이러한 까닭으로 중

생들이 도(道)를 얻음에도 차별이 있어 속히 무상보

제(無上菩提)를 성취하지 못함이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법은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

음과 같음이라. 샘이나 못이거나 강이나 하천이거나 

개울이나 큰 바다가 다 능히 모든 더러운 때를 씻음

과 같이, 그 법(法)의 물도 또한 이와 같이 능히 중

생들의 모든 번뇌(煩惱)의 때를 씻음이라. 

선남자야, 물의 성품은 하나이건만 강과 하천과 샘

과 못과 시내와 큰 바다는 각각 다름이라. 그 법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로(塵8)를 씻어 없애기

는 같아서 차별(差別)이 없을지라도 삼법(三法) 사과

(四果) 이도(二道)는 하나가 아니니라. 

선남자야, 물은 비록 다 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

도 그러나 샘은 못이아니요, 못은 강이나 하천이 아



니며,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여래 세웅(世雄)이 법(法)에 자재(自在)함과 같이 설

(說)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함이 다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 제(除)함이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요 중

간은 끝이 아님이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하

되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름이 있느니

라. 

선남자야, 내가 수왕(樹王)에서 일어나 파라나(波羅

奈) 록야원(鹿野園)으로 가서 아야구린 등 다섯 사

람을 위하여 4체(諦)의 법륜(法輪)을 설(說)할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本來)부터 공적(空寂)하건마는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滅)한다고 설(說)하였노라. 중간에 이 곳과 다른 

곳곳에서도 모든 비구와 보살을 위하여 12인연(因

緣)과 6파라밀(波羅蜜)을 말하고 선설(宣說)하였노라.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 끊임없이 바뀌

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

였노라. 지금 다시 여기서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



量義經)을 연설함에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

(空寂)하건마는 끊임없이 바뀌어 머물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滅)한다고 설(說)하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까닭으로 처음에 설한 것이나 중

간에 설한 것이나 끝에 설한 것이 말은 하나일지라

도 그 뜻이 달라서 구별되느니라. 뜻이 다른 까닭에 

중생들의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에 얻는 

법(法)과 얻는 과(果)와 얻는 도(道)가 또한 다르니

라. 

선남자야, 처음에 4체(諦)를 설(說)해서 성문(聲聞)

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였음이나, 8억의 모든 하늘

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보제심(菩提心)을 일으켰으

며, 중간에 곳곳에서 심히 깊은 12인연(因緣)을 연

설해서 벽지불(辟支佛)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였음이

나 한량없는 중생이 보제심을 일으키고 혹은 성문

(聲聞)에 머물렀느니라. 

다음에 방등(方等)12부경(部經) 마가반야(摩訶般若) 

화엄해공(華嚴海空)을 설하여 보살이 한량없는 겁 

동안 닦고 행함을 선설(宣說)하였으나, 백천의 비구



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의 한량없는 중생이 수타원

(須陀洹) 사타함(沙陀含) 아나함(阿那含) 아라한과

(阿羅漢果)와 벽지불(辟支佛)을 인연법(因緣法) 가운

데서 머물러 얻었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을 알라. 같은 말로 

설(說)하였으나 뜻이 다르니라. 뜻이 다른 까닭으로 

중생이 해석함도 다름이라. 해석이 다른 까닭으로 

얻는 법(法)과 얻는 과(果)와 얻는 도(道)도 또한 다

름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선남자야, 내가 도(道)를 얻고 처음

에 일어나 법을 설한 이래 오늘 대승(大乘)의 무량

의경(無量義經)을 설함에 이르기까지 아직 일찍이 

고(苦)와 공(空)과 무상(無常) 무아(無我) 비진(非眞) 

비가(非假) 비대(非大) 비소(非小)하여 본래 생(生)하

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또한 멸(滅)하지도 아니하며, 

일상(一相) 무상(無相) 법상(法相) 법성(法性) 불래

(不來) 불거(不去)나 모든 중생들이 4가지의 상(相)

으로 옮겨진다고 설(說)하노라.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일체의 모든 부



처님은 두가지의 말씀이 없느니라. 능히 한 말씀으

로써 널리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말에 응(應)하

며, 능히 한 몸으로써 백천만억 나유타의 한량없고 

수 없는 항하사(恒河沙)의 몸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몸 가운데서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

기 항하사의 가지가지의 종류와 형용을 보이느니라. 

하나하나의 형용 가운데서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

승기 항하사의 형용을 보이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불가

사의(不可思議)의 경계(境界)이니, 이승(二乘)이 알 

바가 아니며 또한 10지(地)의 보살도 미칠 바가 아

니니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를 능히 연구

해 마치심이라.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내가 설하노라.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

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며 존귀함이 다시 더 

위가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이니, 모든 마(魔)와 외

도(外道)는 들어오지 못하고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



사(生死)에 헐려 무너지게되지 않느니라. 

보살마가살이 만일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

하고자 하면 응당 이와 같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

(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닦고 배울지니라.”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여 마치시니 이때 3천대천 세

계는 6가지로 진동(震動)하고, 자연히 허공에서는 

가지가지의 하늘꽃 우발라꽃 발담마꽃 구물두꽃 분

타리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 수가 없는 가지가지

의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이며 하늘

의 값이 없는 보배가 허공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聲聞) 대중(大衆)을 공양

함이라. 

천주(天廚)와 하늘 발우에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고 하늘의 깃대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

개 하늘의 묘한 악구(樂具)를 곳곳에 놓아두고 하늘

의 기악을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함이라. 

또 다시 동방 항하사 등의 모든 부처님 세계는 6가

지로 진동하고, 또한 하늘의 꽃 하늘의 향 하늘의 

옷 하늘의 영락 하늘의 값이없는 보배 천주(天廚) 



하늘 발우 하늘의 100가지 음식 하늘의 깃대 하늘

의 기 하늘의 헌개(軒蓋) 하늘의 묘한 락구(樂具)가 

비오듯이 내리고 하늘의 기악을 지어 부처님과 보살

과 성문 대중을 찬탄하여 노래부름이라. 남서북방 4

유(維)상하도 또한 역시 이와 같음이라. 

이때 대중 가운데 3만 2천의 보살마가살은 무량의

(無量義) 삼매를 얻고, 3만 4천의 보살마가살은 수가 

없고 한량이 없는 타라니(陀羅尼)의 문(門)을얻어, 

일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불퇴전(不退

轉)의 법륜(法輪)을 능히 전함이라. 

그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새 우파이 천 룡 야차 건

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대전륜왕 소전

륜왕 은륜 철륜의 모든 륜(輪)왕, 국왕 왕자 국신(國

臣) 국민(國民) 국사(國士) 국녀(國女) 나라의 대장

자(大長者)와 그 모든 권속 백천 대중(大衆)이 함께 

와서 부처님 여래께서 이 경(經) 설(說)하심을 들었

을 때, 혹은 난법(煖法) 정법(頂法) 세간제일법(世間

第一法) 수타원과(須陀洹果) 사타함과(斯陀含果) 아

나함과(阿那含果) 아라한과(阿羅漢果) 벽지불과(辟支



佛果)를 얻었고, 또는 보살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으며, 또한 한가지의 타라니(陀羅尼)를 얻었고 

또는 두 가지의 타라니를 얻었으며, 또는 세 가지의 

타라니를 얻었고, 또는 네 가지의 타라니(陀羅尼)와 

5 6 7 8 9 10의 타라니를 얻었으며, 또는 백천만억

의 타라니를 얻었고, 또는 한량없고 수가 없는 항하

사(恒河沙) 아승기(阿僧祇) 타라니(陀羅尼)를 얻어서 

다 능히 순히 따라 불퇴전(不退轉)의 법륜(法輪)을 

전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녹다라삼막삼보제(阿耨

多羅三藐三菩提)의 마음을 일으킴이라. 

 

 

 

 

 

 

 

 

 



3. 십공덕품(十功德品) 

 

그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위

없는 대승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說)하시니, 진

실(眞實)로 심히 깊고도 심히 깊고 깊으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대중(大衆) 가운데 모든 보살

마가살(菩薩摩訶薩)과 모든 4중(四衆)과 천 룡 귀신 

국왕 신민의 모든 중생들이 이 심히 깊고도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듣고 타라니문

(陀羅尼門)과 삼법(三法) 사과(四果)와 보제심(菩提

心)을 얻지 못함이 없나이다. 

마땅히 알지니 이 법(法)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

하고 존귀함이 위를 지남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

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라, 여러 

마(魔)와 여러 외도(外道)가 들어오지 못하며, 일체

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도 헐고 무너뜨리지 못하

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한번 들을지라도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되는 고로, 만일 중생이 이경을 

얻어 들으면 곧 큰 이익이 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만일 능히 닦고 행(行)하면 반드

시 속히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여 얻으리이다. 

중생들이 이를 듣지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됨이라. 한량없고 가이없는 불가사

의(不可思議)의 아승기(阿僧祇) 겁(劫)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지 못하나이다. 

어지하여 그러한고. 보제(菩提)로 향하는 크고도 곧

은 길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며 많은 어려움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렵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大衆)을 위하여 

사랑과 애민(哀愍)으로 이 경(經)이 심히 깊고 불사

의(不思議)함을 설하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경전(經典)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

로 가며 어디에 가서 머무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없

는 공덕(功德)과 불사의(不思議)의 힘이있어 중생들

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성취하게 하



나이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

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이니 

네가 설하는 바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이 경을 

설함이 심히 깊고도 심히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

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무

상보제(無上菩提)를 성취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게 하는 까닭이

며,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

도 곧은 길을 가게 하여 어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네가 이 경(經)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르는가를 묻느냐. 마땅히 자

세히 들으라. 

선남자야, 이 경(經)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

터 와서, 일체 중생들의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는 

데로 가 이르며, 모든 보살들이 행하는 곳에 머무르

니라. 



선남자야, 이 경(經)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

고 이와 같이 머무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

은 능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功德)과 불사의

(不思議)의 힘이 있어 중생(衆生)들로 하여금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제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또 이 경의 다시 10가지 불사의(不

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 있음을 듣고자 하느냐.” 

대장엄보살이 말씀하되 

“원컨대 즐겨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첫째 이 경(經)은 아직 발심(發心)하지 

못한 보살이 능히 보제심(菩提心)을 일으키게 하며, 

인자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살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버리

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아끼고 탐내는 

사람에게는 포시(布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교만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계(持戒)의 마음을 일



으키게 하며,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忍辱)하

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

(精進)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 산란한 

사람에게는 선정(禪定)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

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혜(智慧)의 마음을 일

으키게 하며, 아직 제도가 안된 사람에게는 제도되

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지의 악(惡)을 행하

는 사람에게는 10가지의 선(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유위(有爲)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무위(無爲)의 

마음에 뜻하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루(漏)가 

있는 사람에게는 루(漏)가 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

며, 번뇌(煩惱)가 많은 사람에게는 제(除)하여 멸(滅)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첫째의 공덕이요 불사

의(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둘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

(經)을 한 문장이거나 한 게송 이거나 또는 한 구절



을 얻어 들으면 곧 능히 백천억의 뜻에 통달하여 한

량없는 수의 겁(劫)을 두고도 받아 가진 법을 능히 

연설하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법의 뜻이 한량없는 까닭이

니라. 선남자야, 비유컨대 이 경(經)은 하나의 종자

(種子)에서 백천만이 나오며, 백천만 하나 하나 가운

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전전(展轉)해서 한량없음과 같이 이 경전도 또

한 이와 같아 한 법에서 백천의 뜻이 나오며 백천의 

하나하나 뜻 가운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전전(展轉)해서 또 한량없고 가이없는 뜻

이 있음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의 이름을 무

량의(無量義)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

(經)의 둘째의 공덕이요 불사의(不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셋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經)을 

한 문장이거나 한 게송이거나 또는 한 구절을 얻어 

들으면 백천만억의 뜻에 통달하여 비록 번뇌(煩惱)

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음과 같으며, 생사(生死)에 



나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으리라. 

모든 중생들에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내며 일체

의 법에 용건(勇健)한 생각을 얻으리라. 억센 력사

(力士)가 모든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능히 가짐과 

같이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무상보제(無上菩提)의 무거운 보배를 짊어지고 

중생을 업고 생사(生死)의 길에서 나옴이라. 

아직 스스로 제도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능히 저들을 

제도하리니, 오히려 뱃사공이 무거운 병에 걸려있어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여 이쪽 언덕에 머물러있

을지라도, 튼튼한 좋은 배와 모든 건너는 도구를 그

들에게 주어서 떠나 보내는 것과 같이,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오도(五道)의 

모든 것이 있는 몸이 108의 무거운 병에 걸려 항상 

서로 얽혀서 무명로사(無明老死)의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견고한 이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

義經)이 설해 능히 중생을 제도하니 설(說)한 바와

같이 행(行)하는 사람은 생사(生死)에서 제도됨을 얻

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셋째의 공덕



이요 불사의(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넷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들이 이 경(經)

을 듣되 한 문장이거나 한 게송이거나 또는 한 구절

을 들으면, 용건(勇健)한 생각을 얻고 비록 스스로 

제도되지 않았을지라도 능히 다른 사람을 제도하리

라.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며 모든 부처님 여

래께서 항상 이 사람을 향해 법을 설(說)하시리라. 

이 사람이 듣고 능히 다 받아 가지고 순히 쫓아 거

역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을 위하여 마땅함을 따라 

널리 설(說)하리라. 

선남자야, 이 사람은 비유하건대 국왕(國王)과 부인

에게서 새로이 왕자를 낳음과 같음이라. 하루거나 

이틀이거나 이레에 이르거나 혹은 한 달이거나 두 

달이거나 일곱 달에 이르며 혹은 한 살이거나 두 살

이거나 일곱 살에 이르게 됨이라. 비록 나라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신하와 백성에게 이미 

숭상과 공경을 받게 되며, 모든 대왕의 아들과 친구

가 되리라. 



왕과 부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해서 항상 더불어 

함께 말하리니. 어찌하여 그러한고. 어리고 작은 까

닭이니라. 선남자야, 이 경(經)을 가지는 사람도 또

한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은 국왕이요 이 경(經)

은 부인이라, 화합해서 같이 이 보살의 아들을 낳음

이라. 

만일 보살이 이 경(經)을 얻어 듣되 한 구절이거나 

한 게송이거나 한 문장이거나 두 문장이거나 열 백 

천 만 이거나 혹은 억만 항하사의 한량없고 수없이 

설하면, 비록 진리의 궁극을 체득하지 못하고 비록 

3천대천의 국토를 진동하고 우뢰와 같은 범음으로 

대법륜을 설하지 못할지라도 일체의 4중(衆)과 8부

(部)의 존앙을 받으며 모든 큰 보살의 권속이 되리

라. 

깊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에 들어서 설하는 바

는 가히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부

처님께서 호념(護念)과 자애(慈愛)로 두루 덮어 주리

니, 이는 새로 배우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넷째의 공덕이요 불사의



(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다섯째 이경의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

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와 같은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義經)

을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면, 이 사람이 비

록 여러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능히 큰 보살도(菩薩道)를 보

이고 나타내서 하루를 늘여 백겁으로 하며 백겁을 

또한 능히 줄여서 하루로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

희하고 신복(信伏)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이 선남자 선녀인은 비유하건대 룡(龍)의 

아들이 나온지 7일만 되어도 곧 능히 구름을 일으

키고 또한 능히 비를 내림과 같음이라. 선남자야, 이

것이 이 경(經)의 다섯째의 공덕이요 불사의(不思議)

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여섯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혹

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경전(經典)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는 사람은 비

록 번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說)해서 번뇌(煩惱) 생사(生死)를 멀리 떠나게 하

여 일체의 고(苦)를 끊게 하리라.  

중생들이 듣고서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도를 얻어

서 부처님 여래와 같이 차별이 없게 하리라. 

비유하건대 왕자가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혹은 왕

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병(病)이 있으면 이 왕자에

게 맡겨서 나라일을 다스리게 함이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에 의하여 법과 같이 모든 백

관을 가르치며, 령(令)을 내려서 바른 법을 선포하매, 

국토의 인민이 각각 그 요긴함을 따르되 대왕이 다

스림과 같이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 경(經)을 가진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後)이거나 

이 선남자가 비록 초불동지(初不動地)에 머무름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와 같은 교

법(敎法)을 이용하고 설(說)하여 이를 널리 펴느니라. 

중생이 듣고 일심으로 닦고 행하여 번뇌(煩惱)를 제



(除)하여 끊어 법(法)을 얻으며 과(果)를 얻고, 도

(道)를 얻게 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여섯째의 공덕이요 불

사의(不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일곱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善男子) 선

녀인(善女人)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

度)하신 후(後)이거나 이 경(經)을 듣고 환희(歡喜)

하여 믿고 즐겨서 희유한 마음을 내어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해설(解說)하며 법(法)과 같

이 닦고 행하여 보제심(菩提心)을 내어 모든 선근

(善根)을 일으키고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

체 고뇌(苦惱)의 중생들을 제도(濟度)하고자 하면, 

비록 6파라밀(波羅蜜)을 닦고 행하지 못하였을지라

도 6파라밀(波羅蜜)이 스스로 앞에 나타나 곧 무생

법인(無生法忍)을 얻고 생사번뇌(生死煩惱)를 일시에 

끊고 곧 칠지(七地)보살에 이르리라. 

비유하건대 힘센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제(除)하

여 원수가 멸(滅)하면 왕이 크게 환희해서 상을 주



되 나라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음이라. 이 경

(經)을 가지는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수

행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용맹(勇猛)하고 굳셈

이니, 6파라밀(波羅蜜)의 법보(法寶)를 구하지 아니

하여도 스스로 얻게 됨이라. 

생사(生死)의 원적(怨敵)이 자연히 흩어져 무너지고, 

부처님 나라의 보배 무생인(無生忍)의 반을 증득(證

得)하여 상을 받고 안락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일곱째의 공덕이요 불

사의(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여덟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度)하신 후(後)이거나 사

람이 능히 이경을 얻은 이가 있으면 공경하고 믿기

를 부처님을 친견(親見)함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게 

하며, 

이 경(經)을 사랑하고 받들어 받아 가져 읽고 외우

고 옮겨 쓰고 머리에 이고 법과 같이 즐거이 행하며, 

계행과 인욕을 견고히 하고 겸(兼)하여 포시(布施)를 



행해서 깊이 자비(慈悲)를 일으켜 위없는 대승(大乘)

의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널

리 설할지니라. 

만일 사람이 옛날부터 이제까지 도무지 죄(罪)와 복

(福)이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경(經)을 보이

고, 가지가지의 방편(方便)을 지어 굳세게 교화하여 

그로 하여금 믿게 할지니라. 

이 경(經)이 위력이 있는 연고로써 그 사람이 신심

(信心)을 일으켜 홀연히 돌리게 하리라. 이미 신심

(信心)을 일으키면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까닭으로 

능히 이 경(經)의 위덕(威德)과 세력(勢力)을 얻어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으리라.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 선녀인이 교화(敎化)를 입는 

공덕(功德)으로 남자(男子)이거나 녀인(女人)이 곧 

몸에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상지(上地)에 이르

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어 능히 중생

들을 속히 성취시켜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서 무상보제(無上菩提)를 이룩하게 하느

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여덟째의 공덕이요 불

사의(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아홉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滅度)하신 후(後)이거나 이 

경(經)을 얻게되어 환희하고 기뻐 뛰며 미증유(未曾

有)를 얻어서 받아 가져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공

양(供養)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 경(經)의 

뜻을 분별하여 해설(解說)하는 사람은 곧 전세(前世)

의 업장(業障)과 다른 죄(罪)의 무거운 장애(障碍)가 

일시(一時)에 다 멸(滅)함을 얻느니라. 

곧 청정함을 얻고 속히 큰 변론을 얻어 점차 모든 

파라밀(波羅蜜)로 장엄하고 모든 삼매 수릉엄삼매

(首楞嚴三昧)를 얻어 큰 총지문(總持門)에 들어서 부

지런히 정진력(精進力)을 얻고 속히 상지(上地)를 넘

어서 능히 몸을 나누어 널리 십방(十方) 국토에 흩

어서 일체 25유(有)의 극히 괴로운 중생들을 빼내어 

제도해서 다 해탈(解脫)을 얻게 하리라. 이 경(經)은 

이런 까닭으로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아홉째의 공덕(功德)이요 

불사의(不思議)의 힘이니라. 

선남자야, 열째 이 경(經)의 불가사의(不可思議)의 

공덕(功德)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

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後)이거나 만

일 이 경(經)을 얻고서 큰 환희(歡喜)를 일으키며 희

유(希有)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 가져 읽고 외

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며 설(說)함과 같이 닦

고 행하며, 또는 널리 재가(在家)이거나 출가(出家)

한 사람들에게 권(勸)하여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고 해설(解說)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經)을 닦고 행하

도록 한 힘의 연고로하여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

으리라. 

이런 선남자 선녀인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선남자 선녀인은 곧 

몸으로 한량없는 모든 타라니문(陀羅尼門)을 속히 

얻으리라. 



범부지(凡夫地)에서 처음부터 수가 없는 아승기(阿

僧祇)의 넓고 큰 서원을 자연히 일으키고, 능히 일

체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깊이 일으켜 대비(大悲)

를 성취하고 능히 여러 가지 의 고(苦)를 없애고 많

은 선근(善根)을 모아서 일체를 널리 요익(饒益)하게 

하리라. 

더욱 법의 윤택함을 설하여 널리 목마름을 적시며 

능히 법의 약(藥)을 모든 중생들에게 포시(布施)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초월하고 올라가서 법

운지(法雲地)에 머무름을 보리라. 

은혜를 널리 적시어 자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고, 

괴로운 중생들을 이끌어 도(道)의 자취를 밟아 들어

가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녹다라

삼막삼보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이룩하여 얻으리

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經)의 열째의 공덕이요 

불사의(不思議)한 힘이니라. 

선남자야, 이와 같은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

(無量義經)은 극히 큰 위신력(威神力)이 있고 존귀함



이 이보다 더함이 없느니라. 

능히 모든 범부로 하여금 다 성과(聖果)를 이룩해서 

영원히 생사(生死)를 여의고 다 자재를 얻게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의 이름을 무량의(無量義)라 

하느니라. 

능히 일제 중생들로 하여금 범부지(凡夫地)에서 모

든 보살의 한량없는 도의 싹이 나오도록 하며 공덕

수(功德樹)로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하여 가지

가 뻗어서 더욱 자라나게 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은 불가사의(不可思議)한 공덕(功德)과 힘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과 8만의 

보살마가살이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바와 같이 심히 

깊고 미묘하여 위 없는 대승(大乘)의 무량의경(無量

義經)은 문리(文理)가 진정(眞正)하고 존귀함이 이보

다 더함이 없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守護)

하시는 바이며, 모든 마(魔)와 여러 외도(外道)가 들



어 올 수 없고, 일체의 사견(邪見)과 생사(生死)에 

무너지거나 패(敗)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까닭으로 이 경(經)에는 곧 이와 같은 10가지

의 공덕(功德)과 불사의(不思議)한 힘이 있나이다.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을 크게 요익(饒益)되게 하며 

일체의 모든 보살마가살(菩薩摩訶薩)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삼매(無量義三昧)를 얻게 하며, 혹은 백천의 

타라니문(陀羅尼門)을 얻게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경지와 모든 인욕(忍辱)을 얻게 하며 혹은 연각(緣

覺) 라한(羅漢) 4가지 도(道)의 과(果)를 증득(證得)

하게 하나이다. 

세존께서는 자민(慈愍)히 여기사 이와 같은 법을 쾌

히 우리들에게 설(說)하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큰 법

리(法利)를 얻게 하시나이다. 

심히 기이하고 특이하고 미증유(未曾有)이옵나이다.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실로 보답키 어렵나이다.” 

이 말을 마치니, 그때 3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

(震動)하고, 허공 위에서는 또 다시 가지가지의 하늘 

꽃 하늘의 우발라꽃 발담마꽃 구물두꽃 분타리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또는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 값이 없는 하늘

의 보배가 비오듯이 내리되, 허공에서 빙빙 돌며 내

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菩薩)과 성문(聲聞) 대중

(大衆)을 공양함이라. 

천주(天廚) 하늘의 발우에다 하늘의 100가지 음식을 

가득히 담았으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아도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함이라.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개(軒蓋) 하늘의 

묘한 악구(樂具)를 곳곳에 놓아 두었으며 하늘의 기

악(伎樂)을 지어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를 부름이

라. 

또 동방 항하사(東方恒河沙)등의 모든 부처님의 세

계는 6가지로 진동(震動)하며, 또한 하늘의 꽃 하늘

의 향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瓔珞), 값이 없는 하

늘의 보배가 비 내리듯 하며, 천주(天廚) 하늘 발우

에 담긴 백 가지  음식의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하며, 하늘의 깃대 하늘의 기 

하늘의 헌개(軒蓋) 하늘의 묘한 악구(樂具)를 곳곳에 



놓아 두었으며 하늘의 기악(伎樂)을 지어 그 부처님

과 모든 대중을 찬탄하여 노래 부름이라. 

남서북방과 4유(維) 상하(上下)도 또 다시 이와 같

음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마가살과 8만의 보살마

가살(菩薩摩訶薩)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이 경(經)을 깊이 공경하는 마음

을 일으키고 법(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널리 일체

를 교화(敎化)하되 부지런한 마음으로 널리 펴라. 항

상 마땅히 은근히 주야(晝夜)로 수호(守護)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법리(法利)를 얻게 하라. 

너희들은 진실(眞實)로 대자대비(大慈大悲)가 되리니 

신통원력(神通願力)을 세워서 이 경(經)을 수호(守

護)하여 의심하고 머물러있지 않게 하라. 

너희는 마당히 이때 반드시 사파세계(娑婆世界)에서 

널리 행(行)하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도록 할지니라. 

이런까닭으로 또한 너희들이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

제(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게 하리라. 



이때 대장엄보살마가살(大莊嚴菩薩摩訶薩)이 8만의 

보살마가살과 함께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처소

에 와서 머리와 얼굴로 발에 례배(禮拜)하고 백천번

을 돌고 곧 앞에서 오른편 무릎을 꿇고 함께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즐겁게 세존의 자민(慈愍)하

심을 입었나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심히 깊고 미묘한 위없는 대승(大

乘)의 이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說)하시니, 공경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들어 여래께서 

멸도(滅度)하신 후(後) 마땅히 이 경전(經典)을 널리 

류포(流布)하여 일체로 하여금 받아 가져 읽고 외우

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게 하리다.  

오직 원컨대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원력으로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

금 이 경(經)을 얻어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供養)하게 하여 이 경(經)의 크고도 높은 

복(福)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찬탄의 말씀을 하시되,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서야 너희들은 참되고 바른 불자(佛子)이도다. 

넓고 큰 자비로 능히 깊은 고(苦)를 빼어내어, 액난

(厄)에서 구제(救)하는 것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의 바른 복전(福田)이며, 널리 일체

를 크고도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며, 일체 모든 

중생들이 크게 의지해서 머물 곳이며, 일체 모든 중

생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인이시라. 

항상 법의 이로움으로써 널리 일체에게 베풀도록 하

라.” 이때 법회에 모인 모든 이들은 크게 기쁘고 기

뻐하며, 부처님께 절을 하고, 수지(受持)하고 돌아갔

느니라. 

 

 

          - 무량의경(無量義經) 종(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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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敎育院 



00 학년도 전·후기 전문학부 

신입생모집요강 

1. 접수기간 

   ①전기 1 월 5 일 - 2 월 20 일 

   ②후기 7 월 5 일 - 8 월 20 일 

 

2. 모집인원 

   ①통신반(전국) ○○명 

   ② 인터넷반 

 

3. 입학자격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특별전형) 

 

4. 구비서류 

   ①입학원서 1 통(본원 소정양식) 

   ②주민등록등본 1 통 



   ③사진(5x4) 3 매 

 

  

      

 

6. 교육기간 

   ①4 년(8 학기) 통신반, 인터넷반 동일 

 

7.교육방법 

   ① 통신반-매주 교재와 강의테이프 2 개씩 우송 

② 인터넷반-매주 음성 e-mail 로 강의 발송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수강회비는 

아래 구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주시면 

됩니다.  

5. 수강회비

①한 학기당 100 만원(교재대 포함)



※ 온라인 :  

농협 643105-52-069287 ( 진제 ) 

    

     

       

  

    

전공 및 졸업후 특전 

1. 전공과목   

①무량의경(漢文本)②묘법연화경(漢文本)  ③관·보현보살행법경 

(漢文本) ④ 특강을 통한 모든 경전 비교연구  

○      

2. 졸업후 혜택   

①수학(졸업)증서 수여 ②오종법사 자격증 수여(심사합격자) 

③강원(포교원) 개원시 지원   

※ 우편 :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법화경교육원 교무처

5 정법화경(漢文本)은 연구반 과정으로 현재 진행



3. 문의전화    

      

21세기 佛敎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 

 

            法華經敎育院 
 

       책임교수  석보 진제(釋寶 眞濟) 合掌 

 

   

     

      

 홈페이지 http://www.saddharma.info  

   e-mail : saddharma@gmail.com 

 

 

 

 

 

 

 

 

 

 

우 : 57057

전남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369-12

영광 교육원 : (0502) 353-9121

①평생전화 (0502) 353-9121 ②교수직통 010-2042-3733



         수  강  신  청  서 

  

1. 주  소 :  

2. 성  명 :                 3. 나  이 :     세      4. 남. 여 

5. 주민등록번호 : 

6. 전  화 : H)               O)                 H.P) 

7. 주요학력 및 경력 

  1)        년   월   일 : 

  2)        년   월   일 : 

  3)        년   월   일 : 

  4)        년   월   일 : 

  5)        년   월   일 : 

 

위 본인은 귀 법화경교육원(대학원과정)에 수강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법 화 경  교 육 원 장  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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